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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 乙, 丙, 丁은 X 소유명의의 다가구 주택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X의 

대리인 Y를 통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뒤 

甲 등이 X에 대하여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X는 위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戊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甲 등은 戊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소송에서 임대인이 戊인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乙, 丙, 丁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甲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가? (20점)

2) 선정당사자 甲이 戊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계속중에 

선정자 乙은 戊를 상대로 자신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5점)

3) 乙, 丙, 丁은 甲의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선정취소의 사실이 戊에게 알려지기 

전에 甲이 소를 취하하였다. 이 경우 소는 유효하게 취하되었는가? (15점)

제 2 문. 乙은 5,000만원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4,000만원을 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비대차 채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은 대여금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다투었고 각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다.                             (총 30점)

1)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000만원의 변제사실 여부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15점)

2) 위 1)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심리결과 甲이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500만원이라는 심증을 얻었다. 이 경우 법원은「대여금 채무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 (15점)

제 3 문. 변론조서의 증명력을 설명하시오.                                   (20점)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장


